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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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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1)

1)� 2021년,� 일대일로� 구상의� 현재와� 도전

○ 2013년 하반기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공표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한국은 동북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의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 변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일대일로� 구상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 미·중� 분쟁� 격화

○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적자 문제로 시작된 미·중 분쟁은 최근 기술, 

산업, 인권, 지역(타이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격화되고 있음. 

-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중국을 역내 시스템의 수정주의 국가이자 사실상(de-facto) 적국으로 

규정하였음.

-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6월 열릴 G7 회의에서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민주, 인권을 기치로 동맹국을 

규합하여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임(Reuters, 2021/04/24).

1) 아래 1, 2장은 Lee, hyuntai(2021), 「CJK's economic cooperation th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post-COVID-19 era」, 『Trilateral Cooperation: Young Professionals Research Projec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의 일부 내용을 크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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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해 왔음.

- 2020년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접근을 의도하고 있으며 저품질, 부패, 환경오염, 공공 감시와 

지역공동체 참여 결여, 불투명한 차관, 거버넌스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계약 등이 

문제라고 지적함.

○ 미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 중국 중심의 지역 블록(block)을 약화하고 이에 대항할 

미국 중심의 동맹 블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참석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최초로 표명하며 역내에서의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내었고(Financial 

Times, 2017/11/10), 이는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 됨.

- 2020년 4월 폼페이오 전(前) 국무장관은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기반인 글로벌 공급망(GPN·Global Production 

Network)을 약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Reuters, 2020/5/4).

-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지역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전략 정책의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동맹에 기초한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천명(Japantimes, 2021/1/30)

▣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 일대일로 참여국 일부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참여국을 

‘부채의 덫(debt trap)’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서방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 중 

8개 국가인 지부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INChinaBrief
Vol.396 2021.05.31.

4

몬테네그로 등 일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함(Hurley, 

Morris, and Portelance, 2018).  

- 세계은행(WB)의 연구자들도 중기적으로는 분석대상 43개국 중 12개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30개국 중 11개 국가의 GDP 대비 채무가 BRI 사업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Luca Bandiera and Vasileios Tsiropoulos, 2019).

- 2019년 3월 폼페이오는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부채함정외교(debt-trap 

deplomacy)'를 실행하며 비록 참여국이 처음에는 싸게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제공된 경제적 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함(SCMP, 2019/03/28).

- 2021년 3월 미국의 에이드데이터 연구소(AidData),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영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는 

공동보고서에서 중국과 개도국 간 100건의 대출 계약을 분석하고, 많은 계약에 중국에 

대한 우선 상환,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파리클럽 가입 금지 등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함.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국제전략연구소(CSIS),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등 주요 서방 연구기관 및 언론들도 ‘부채함정외교

(debt trap diplomacy)’의 프레임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부채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해 

오고 있음.

○ 중국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일대일로 구상이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과 민생복지를 가져주었다고 주장함.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4월에 개최된 보아오(博鰲)포럼에서 BRI는 ‘중국의 음모

(Chinese plot)’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함(Reuters, 2018/04/11). 

- 2019년 4월 중국 정부의 대외 채널인 신화통신은 일대일로 분석 기사를 통해 일대일로 

구상은 참여국의 황폐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광범위한 협의, 공동 기여, 

이익 공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국의 일대일로 관련 부채의 수준도 별로 높지 

않다고 주장함(Chinadaily,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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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피지의 사례를 들면서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혜민공정(惠民工程)’이지 

‘부채함정(债务陷阱)’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였음(중국 외교부, 2021/4/21).

- 일부 외국 연구자들도 사업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서방의 BRI 비난이 충분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함(최필수, 2019; Wignaraja, G., et al. 2020). 

○ 다만 서방의 비판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참여국 

부채 증가, 환경 악화, 주민 반대, 법령 무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성격도 변하고 있음.

- 2019년 4월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하고 세부 영역에서 구체적 성과들을 거두는 

‘일대일로 2.0’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천명함(一带一路网, 2019/4/25). 

- 특히, 중국은 이 포럼에서 ‘일대일로 융자지도원칙(一带一路融资指导原则)’과 

‘일대일로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一带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를 

발표하면서 참여국의 채무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新华网, 

2019/4/26). 

▣ 코로나19의� 확산

○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확대인데, 

코로나19의 확산은 이 연계성 강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대일로 구상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무역, 금융, 

정책, 인문 교류, 즉 오통(五通)을 추진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2020년 3월 이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은 중지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속철도공사, 캄보디아에서는 시아누크빌의 경제특구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등에서도 

프로젝트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Forbes, 2020; Silk Road Brief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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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로나19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경제와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대중국 

부채상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이집트는 2020년 2월 세계에서 2번째 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44억 불)을 

연기하였으며, 4월 탄자니아는 100억 달러의 바가모요 항만건설 사업을 중국에 99년 

임차 등 불리하게 계약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4월 파키스탄은 300억 불의 

발전소 건설비 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Times of 

India, 2020/6/24). 

○ 코로나19는 국가 간에 비대면 교류 활성화와 강력한 초국경 방역 활동을 강제하기에 

미래 일대일로 구상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국내대순환’� 추진

○ 중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심화, 미·중 분쟁 격화, 코로나19 충격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런 경제 활력의 저하는 일대일로 구상 같은 과감한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21년 중국 경제는 신(新)성장동력 발굴,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미·중 분쟁 여파 

축소, 첨단기술 자립자강, 코로나19 상흔 극복,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등 많은 

내부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중국 정부가 14.5 계획(2021~2025년)에서 선보인 ‘국내대순환’ 전략도 결국 

내수 확대와 국내 공급망 확충에 주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의 동력을 다소 떨어뜨릴 소지가 다분함.

- 최근 미·중 분쟁 등 반세계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무역·투자·GVC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중국 정부가 ‘국내대순환’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임. 

- ‘국내대순환’ 전략은 “내수확대 전략을 공급 측의 구조개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혁신에 의한 발전과 질 높은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하고 창출한다”라는 

것으로써(政府工作报告(정부공작보고), 2021), 대외경제와의 연결 고리가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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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질 좋은 공급을 하고 이로써 수요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국내대순환을 형성하고자 함.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내대순환에 입각하여...글로벌 요소와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함으로써 대내외 쌍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政府工作报告, 2021), 이는 중국의 강대한 국내시장을 활용하여 대외 요소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으로 국내 요소가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일대일로 구상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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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1)� 일대일로� 사업의� 전반적� 축소�

○ 1장에서 열거한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모두 향후 일대일로 구상의 동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우선,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압박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일본,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일대일로 협력 의지를 위축시키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외연 확장을 방해할 것임. 

- 미국과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경제·군사·외교 관계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대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 EU의 영국 등이 대표적임.

- 향후 미·중 분쟁이 더욱 격화되면 여러 국가가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두고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 이미 2021년 4월 호주 정부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을 자국의 외교정책과 모순되고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CNN, 2021/4/22).

○ 중국 또한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의 파상 공세를 막기에도 급급하기에 이전처럼 

유라시아 개도국들과 일대일로 확대를 한가롭게 도모할 여유가 많지 않을 것임.

○ 참여국의 부채 증가(채무불이행), 환경 파괴, 주민 반대 등 일대일로 사업을 둘러싼 

잡음 증가도 일부 국가들의 참여 동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중국 사업주체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양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과 참여국이 전보다 조심스럽게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사업들을 위주로 추진한다면 

일대일로 사업의 질적인 면은 개선될 것이나 양적인 팽창은 어려울 것임.

○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국내 중심의 ‘국내대순환’ 전략도 일대일로 구상 

확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대순환’에 중점을 두었고 일대일로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는 국제대순환 전략이나, 이미 구조적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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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이 선보인 중장기 전략인 ‘국내대순환’ 전략 또한 노골적으로 ‘국내’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외 진출 팽창을 도모하기 어려운 중국의 현실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결국 중국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중서부 저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등 국내 발전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됨. 

○ 코로나19 또한 국가-국가, 지역-지역의 공간적·물리적 연결을 통해 무역·투자·

인프라·인적 교류 확대를 추구했던 기존 일대일로 사업 방식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축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대표적인 동남아 관문인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핑샹시(凭祥市)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2월부터 세관 통과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제안하고 

검역 절차를 엄격히 실시하는 등 수출입 상품의 운송을 제한하였고 이는 중국-베트남의 

국경 무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김한솔, 이현태, 2021).

○ 2014년 일대일로가 본격 추진된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의 총투자 규모는 7,299억 

달러(GDP의 5.2%), 2018년까지 관련 대출은 대략 5,000억 달러 내외(GDP의 

3.5%)로 추정되는데(이치훈, 2020), 앞으로도 중국이 일대일로 투자와 대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2)� 일대일로� 사업의� 질적� 고양

○ 일대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축소되겠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20년 5월 양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일대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품질(高品質)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며, 함께 논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규칙과 국제규칙을 따르며,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윈-윈 협력을 전개하면서, 대외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대일로의 질적 개선이 주요한 목표임을 밝힘(政府工作报告, 2020). 

○ 2019년 4월 일대일로 국제포럼에서 참여국의 부채 증가, 환경사회 기준 미달, 중국 

기업 독점 등에 대해서 ‘일대일로 융자지도원칙’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INChinaBrief
Vol.396 2021.05.31.

10

- 동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일대일로의 투자 원칙과 일대일로 투자 수원국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둘째, 일대일로 사업의 건설, 운영, 

구매, 입찰 등에서 국제 규범과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셋째, 더 많은 국가가 일대일로 

투융자,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일대일로의 내용과 외연을 한층 

넓히고, 글로벌 컨센서스를 확보하여 한 단계 포괄성을 갖은 글로벌 구상으로 진일보하며, 

넷째, 중국의 기업과 상품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진출하는 일방향에서 중국의 시장을 

한층 대외 개방하여 외국의 기업과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쌍방향을 

지향하겠다고 공표함(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019). 

○ 결국 일대일로 사업 개선의 핵심은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 진행에서의 

국제규범 준수,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 추진, 다른 국가들의 참여 유도와 글로벌 

컨센서스 확보,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한 쌍방향 지향 등으로 이는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에서 불거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국이 부채함정외교 등 비판에 빌미를 주었던 실패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는 

데다가 경제 하강으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략성’보다는 ‘상업성’을 중시하고 ‘정부’보다는 ‘기업’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임. 

- 결국 '수익이 보장되고 기업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선호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 일대일로 개도국 지역에 그런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의 질적 개선은 필연적으로 양적 감소를 동반할 것으로 보임.

3)� 건강과� 디지털을� 앞세운� 새로운� ‘연결성’� 추진

○ 일대일로 구상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감염병 방지와 비대면 교류를 지향하기 

위해 건강 실크로드(健康丝绸之路)와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를 앞세운 

새로운 ‘연결성’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중국은 건강 실크로드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치료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경 세관, 초국경경제합작구, 해외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지 등 협력 지역에 국제 병원, 방역 물품 기지, 의료품 생산 등 방역 

의료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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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경 국제물류시스템에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무인화, 네트워크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특성을 강화하여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임.

-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국가 간에도 전개하여 국경 무역에서 단순 

소매상(代工)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거래를 통한 대형 도매 판매의 비중을 늘려서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도모할 것임. 

- 이런 변화는 도로, 전력망, 공항 등의 물적 자산을 나타내는 하드 인프라 연결성(Hard 

Infrastructure Connectivity)에 집중되었던 일대일로1.0에서 정책, 법제도 및 표준, 

시스템적 연계인 소프트 인프라 연결성(Soft Infrastructure Connectivity)을 

강조하는 일대일로2.0으로의 전환이기도 함(오윤미, 2019).

○ 건강과 디지털을 앞세운 신(新) 실크로드 구상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부합하기에 앞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6월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를 통한 연대를 확대하자고 천명(新华网, 2020)

- 2021년 4월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시주석은 “백신 개발과 생산, 분배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전 세계 공공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함(新华网, 2021/04/20).

- 2021년 4월 왕이 외교부장은 코로나가 심각해진 인도에서 백신을 받기 어려워진 

남아시아 5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외교장관과의 

영상 회의에서 자국산 백신 공급 의사를 밝혔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물자 

비축고를 공동 설립에도 합의함(United News of India, 2021/04/28).

- 중국은 2021년 4월 현재 80여 개국과 3개 국제기구에 자국 백신을 지원했고 백신을 

수출한 국가도 40개국이 넘으며, 10여 개국과는 백신을 공동 개발하며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음(한국일보,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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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중점 분야 성격
중점 
주체

리스크
관리

국제협력 
추진

국제 규범
준수

前 大
인프라 등 
기존 5通

전략성, 상업성 
병행

정부 弱 弱 弱 

後 小 건강·디지털·플랫폼 상업성 위주 기업 强 强 强

자료: 저자 작성.

[표 1] 일대일로 구상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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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대응 전략

1)� 일대일로� 협력� 현황

○ 한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표방하는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지지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차례 협력 의사를 밝혀 왔는데, 한·중 양국 정부가 주로 논의해 온 협력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식임. 

- 한국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지역적으로 겹치는 

제3국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살려 공동진출을 하자는 것임.

-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고, 인프라 건설, ICT, 환경 등 분야에서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함(외교부, 2015).

- 2017년 11월 방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협력을 강조하였고,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점사업 리스트 작성과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에 합의함

(기획재정부, 2018).

-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도 2018년부터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1.5트랙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2019년 11월 세미나에서는 ① 한·중 제3시장 인프라 발전 포럼 공동 

개최, ② 한·중 해외사업 민관 협의기구 설립, ③ 해외 산업단지 시범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3국 산업단지 한·중 협력수요 공동조사 확대 시행, ④ 한·중 공동투자 

펀드 설립을 위한 단계별 한·중 금융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함(외교부, 2019).

- 그러나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는 중국이 

전담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특성,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간 협력 자체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임. 

○ 이제 중국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에 

한국도 일대일로 구상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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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특히 미·중 분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당사자로서, 일대일로 협력이 

한국에게 갖는 정확한 함의는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급함.

2)� 대응� 방안

○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김준영, 이현태, 2019).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 원칙이 

준수되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 다만, 미·중 분쟁 등 국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수익을 좇는 기업 차원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 트랙(Dual track)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위와 같은 협력 원칙하에서 유라시아 수원국에 도움이 되고 제3국 

공동진출 논의를 진행하는 플랫폼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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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을 설립하되 실제적인 협력 협의는 기업 등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함.

원칙 협력 방향 배경

1 국제규범 준수

① 수원국 재정건전성 유지 

중국의 
고품질 일대일로 추진

② 프로젝트의 개방성 강화

③ 투명성 강화

④ 경제성(수익성) 확보

2 비전략성/상업성 투자 중심 미·중 전략 경쟁

3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강화 코로나19

4 기업 위주의 지역협력 플랫폼 구성  

자료: 저자 작성.

[표 2]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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